
원유 수입다변화 산자부 나몰라라
국내도입 원유 중동산 비중 77% … 미국- 이라크 전쟁 땐 직격탄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감행하면 도입 원유의 77%를 중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원유시장에서 가격 상승만큼 추가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유전 폐쇄, 항만 폐쇄 등으로

인해 필요한 만큼 원유 도입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실제 도입 원유의 77%를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등에서 생산되는 중동산으로 들여오고 있

다. 동남아산(15.1%)이나 아프리카산(4.6%), 미주·유럽산(3.3%) 원유 비중은 떨어지고 있다.

중동산에 치우치고 있는 것은 가격여건이나 운송비, 도입여건 등 조건이 상대적으로 낫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중동산 도입물량의 대부분을 1년 장기계약으로 도입하면서 물량확보의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

를 마련했다. 하지만, 전시에는 계약조건도 의미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외 원유도입처 확보 △일본과 공동 보유물량 확대 △국제적인 원유배정 쿼터 선점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동산 원유 도입가격은 Dubai유를 기준으로 변동된다. 원유 생산원가는 대략 4-5달러에 불과하지만 현지

소비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정제비용과 수송비를 빼는 네트백 가격선정 방식으로 정해진다.

우리나라 시장가격이 28달러라면 정제비용과 수송비를 뺀 25달러 수준이 산지 판매가격이 되는 것이다. 물

론 판매시장 수급상황이나 기타 변수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판매가격도 올라가게 된

다.

원유를 실은 탱커가 현지에서 출항하면 대략 1달 정도 걸려 우리나라에 도입된다. 따라서 전쟁이 나면 직접

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도 1달 가량 시차가 발생한다.

다만, 원유가격은 시차에 관계없이 곧바로 반영된다. 이미 계약 후 배를 탄 원유라도 가격은 출항 기준으로

한 달 평균 가격을 사후 적용해 정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9월1일 출발한 원유라면 이후 9월말까지 두바

이유 평균가격을 근거로 해 나중에 가격을 매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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